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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숲에서찾는녹색미래 9월 청죽골서펼쳐진다

종합체육관에조성되는 체험교육구역내주제영상관상상도 담양과대나무가만들어가는미래비전을홀로그램과대형최신영상을통해제시하는

공간이다

주제체험구역에만들어지는 담양대나무관프로젝터영상

친환경숲죽녹원 오감만족체험 등

주제전시교육체험 다양한볼거리

대향음악회마당놀이대숲소리공연

박람회메인장소인죽녹원대나무숲길

미래가치의장

(주제 ZONE)

학술의장

(컨벤션ZONE)

만남의장

(전시 ZONE) 창조의장

(비엔날레ZONE)

결합의장

(이벤트ZONE)

대나무박람회구성도

나무도아닌것이풀도아닌것이곧기는뉘식이며속은

어이비었는가저렇게사시에푸르니그를좋아하노라

조선시대 시인 고산 윤선도(15871671)선생은 물(水)돌

(石)소나무(松)대나무(竹)달(月)을다섯벗으로꼽은연시

조 오우가(五友歌)에서대나무에대해이렇게읊었다

대나무고을(竹鄕)으로불리는담양군이오는9월 17일부

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담양읍 죽녹원 일원에서 2015 담

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개최한다담양은전국대나무식재

면적의 343%(2420)를 차지하는전국최고의대나무서식

지이다

대숲에서찾은녹색미래를주제로열리는이번박람회는

대나무의문화와산업정보등대나무의모든것을보여주는

향연(饗宴)이다 개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람회 전

시운영프로그램을살펴봤다

청죽골에서

대나무가치재발견

대나무박람회장면

적은 31만3023

(전시 총면적 1만

7743)에 달한다

박람회는 크게 ▲

죽녹원을 중심으로 하

는 주제체험 구역 ▲전남도립대

학운동장일대의 주제전시구역▲종합체육관을

중심으로하는 체험교육구역으로구분된다

박람회장에서가장먼저만나게되는 상징게이

트는 대나무를모티브로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나무조형물과함께건축물등을다양한방식으

로표현한다

주제체험 구역은 담양과 죽녹원의 가치를 재인

식할 수 있는 담양 대나무관을 비롯해 전통회화

와현대미디어아트를통한대나무를새롭게인식

할수있는 대나무미디어아트관 오감을자극하

는죽녹원에서힐링을경험할수있는 오감(五感)

테라피체험공간 대나무의전통민속놀이와대나

무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대나무문화 체험

관으로구성된다

주제전시 구역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간과 함

께 해온대나무 문화를 소개하는 대나무 생태문

화관 대나무의산업적가치와대나무의미래비전

을제시할 대나무미래성장관 국내외 대나무관

련 기업이 참가하는 대나무기업관대나무 국제

관이들어선다

체험교육 구역은 홀로그램과 대형 최신영상을

통해대나무의미래비전을제시하는 주제영상관

과대나무를이용한창의력창작체험을할수있는

대나무 교육관 담양 대표 친환경농산물의재배

과정을 보여주고 친환경 농식품을 전시판매하는

친환경농업교육관 대나무박람회를계기로과거

와현재 미래의 대나무가치를소개하는 담양세

계대나무박람회홍보관이배치된다

세계대나무 총회도 함께 열려담양군이 대

나무박람회 개최에 나선 까닭은 ▲녹색미래를 이

끌 자원인 대나무의 인문학적 가치 ▲산업자원으

로서의 가치 ▲지속가능한 환경수종으로서의 가

치를 알리고자함이다 박람회 기본방향으로 기존

시설을활용해사후관리에부담이없는 경제박람

회 규모보다는 콘텐츠로 승부하는 작지만 강한

박람회 죽녹원을 지붕없는주제관으로 하는 친

환경 박람회를 표방하고 있다 메인 행사장인 죽

녹원은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

하는오감만족의공간 관람객들의참여를바탕에

둔능동적체험의공간으로꾸며진다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공연행사는

대향음악회와대나무마당놀이줄타기공연대숲

소리대숲가락멀티미디어쇼등으로알차게구성

된다 지역연계 프로그램인 대향음악회와 마당놀

이는 담양지역 공연팀들의 상설무대로 꾸며지고

줄타기 공연은 줄타기 기능보유자인 김대균 선생

과함께전통연희단이펼치는무대로장식된다

대숲소리 공연은 대나무 악기들을 한데 모아

선보이며 멀티미디어쇼는관방천을형형색색으

로물들이며관광객들의눈길을사로잡는다

이 밖에도 박람회 기간중에 세계대나무협회

(WBO)가 주관하는 제10차 세계 대나무총회

(World Bamboo Congress)도 함께열린다 총회

를 통해 대나무와 관련된 교육환경문화산업

기술연구 등에 관한 학술회의를 비롯해 대나무에

관심있는 개인과 기업 단체 연구기관 등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모으고있다

또 세계대나무 협회와 담양군은 대나무를 모티

브로 한 건축교통생활용품 등 혁신적인 디자인

을개발하고향후산업화를모색하는 세계대나무

산업화아이디어경연대회를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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